
 

2010년 북한자유주간을 위한  

미 하원의원 트랜트 프랭크스(공화당, 애리조나주)로부터의 메시지 

‘그들도 인류자유의 햇살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소서’ 

 

아마도 김정일의 잔인한 정권 아래 있는 북한만큼 인류의 자유가 공격받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

에도 없을 것입니다. 북한자유주간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상

기시켜주며 또한 부정과 전체주의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책임에 대해 생각

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.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기본적인 인

권과 자유 즉, 집회의 자유, 발언의 자유,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.  

 

이번 북한자유주간은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됩니다. 북한에 방송을 보내고 있는 주요한 

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방송과의 인터뷰에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북한으로 보내는 풍

선전단 날리기 활동까지,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자유주간에 벌어질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감동할 

것입니다.  

 

무고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비극이며, 인류 역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

을 것입니다. 미 국무부와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주의 상황은 그리 

밝아 보이지 않습니다. 북한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들에 따르면 적어도 20만명의 북한주민들이 매

우 열악한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 아래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수감자들은 이러한 

수용소에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심지어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.  

 

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러한 글을 쓸 수 있어서, 그리고 

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북한인권을 위해 일해온 북한자유연합의 여러 회원들과 기관들 특히 수잔

숄티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북한자

유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상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

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북한주민들을 대신하여 북한자유주간을 준비하고 또한 참여하는 데에 

많은 수고를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 입니다.  

 

이러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, 우리는 북한도 미국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국가

로 거듭날 수 있는 날을 그리고 기나긴 고통끝에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인류자유의 햇살 속으로 

걸어가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.  

 

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호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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